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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프로배구최고의별이총출동하는

NH농협20142015 V리그올스타전이25

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화려하게펼쳐진

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의

메카인장충체육관재개관과프로배구출

범 10주년 미래비전 공표 후 처음으로 열

리는 이번 올스타전을 맞아 ReSTART

Back to the base(장충에서 프로배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콘셉트로 잔칫상을

풍성하게차렸다

먼저올스타전전날장충체육관에서 V

리그 올스타전 사랑의 도미노 미션 행사

가 진행된다 올스타 선수들이 도미노를

쌓아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며 완료시 연

맹에서지정한금액과선수들의기부금을

소외된이웃에게기부할예정이다

올스타전 당일에는 장외 특별무대에서

소원을 말해봐!(선수단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돼

선수들이 직접

팬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개막행사에

이어 오후 2시

부터 올스타전

이열린다 온라인 팬

투표와 KOVO 전문위원회 추천으로 선

발된남녀올스타 48명이 K 스타팀과 V

스타팀으로나눠개인기를마음껏발산한

다

1 2세트는 여자 선수들의 랠리가 이어

지고 3 4세트에서는남자부 선수들이바

통을이어받아세트당15점씩경기를치른

다 4세트까지 총득점을 비교해 우승팀을

가린다 남녀부최우수선수(MVP)는각각

상금 300만원 세리모니상남녀수상자는

각각 100만원을받는다

2세트 종료 후에는 올스타전의 꽃으로

불리는 스파이크 서브킹서브퀸 콘테스

트가 팬들의시선을붙잡는다 예선을통

해남녀부각각 3명의본선진출자가선정

됐다

남자부에서는 20122013시즌 올스타

전에서 최고기록을 세운 문성민(현대캐

피탈122)이 다시 한번 최고 기록에 도

전하며 올 시즌 현재 서브 1위에 빛나는

시몬(OK저축은행) 김요한(LIG손해보

험) 전광인(한국전력) 등이 각축을 벌인

다

여자부에서는 올 시즌 출전 전 경기(20

경기) 서브 에이스기록을세운문정원(한

국도로공사)을비롯해서브 1위폴리(현대

건설) 20122013시즌 스파이크 서브퀸

이소영(GS칼텍스) 등의 쟁쟁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역대 여자부 최고 기록은 지난 시즌

IBK기업은행에서뛰었던외국인선수카

리나가작성한시속 100다 경기후에는

시상식과팬사인회가준비돼있다

또장충체육관에서의새로운시작을축

하하고자 한국 배구의 산증인 진준택

KOVO 경기운영위원장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 장윤희와이도

희 2014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

쌍둥이 신인 이재영(흥국생명)이다영(현

대건설)이함께애국가를제창한다

이번 올스타전은 오후 2시 10분부터

KBS 1TV를통해전국에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미국공중파단골매치업으로꼽힐만

큼 열기를 뿜는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

스(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

츠의라이벌전에새로운흥미요소가추

가됐다

코리언몬스터류현진(28다저스)과

안타제조기 아오키노리치카(33샌프

란시스코)의 한일 투타 대결이다 자유

선수자격(FA)을 얻은 아오키가 샌프란

시스코와 1년 400만달러에계약하면서

한국인선발투수와 일본인 외야수가 내

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팀에서 경쟁

하게됐다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16차

례맞대결을펼친다류현진은최대 5차

례샌프란시스코전에선발로나설수있

다 지난해다저스가지구 1위를차지하

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구 2위와일드카

드를손에넣은것처럼올해도내셔널리

그 서부지구는 양팀의 경쟁구도로 진행

될전망이다

예상대로 시즌이흘러가면 지난해 돈

매팅리다저스감독이 13선발클레이

턴 커쇼잭 그레인키류현진을 샌프란

시스코와 3연전에 투입하는 전략이 또

화제를부를수있다

올해는 류현진의 샌프란시스코전 첫

투구가 톱타자 아오키를 향할 가능성

이 크다 야구 종가 미국에서 열리는 한

일투타대결이다 연합뉴스

프로배구올스타전 25일 화려한 팡팡쇼

아오키 SF로류현진과맞대결

NL 서부지구

한일라이벌전

광주시체육회(회장 윤장현)는 22일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2층 중회의실에

서 2015년도 체육지도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체육지도자는

육상 등 23종목 27명으로 이들은 각 종목별 소속팀으로 배정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위한훈련지도에나선다 광주시체육회제공

광주시체육회체육지도자임명장수여식

광주출신김요한 스파이크서브킹콘테스트 기록 도전

남여선수 48명 참가사랑의도미노 등 볼거리풍성

김요한


